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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입시 용어 풀이 

이용풀

다중 미니 면접(MMI)
주로 의과대학에서 지원자의 인성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면접.

다중 미니 면접은 의과대학 지원자의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 소통·공

감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입니다. 여러 개의 면접실을 오가며 진행하는데,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거나 의료인이 마주할 만한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의견을 

묻습니다. 정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타당한 근거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미래 의료인의 
자질을 확인
취재 송지연 기자 nano37@naeil.com

보통 몇 개의 면접실을 오가게 되나요? 

대학별로 면접실의 개수와 주어지는 시간이 다릅니다. 2026 연세대 활동우수전형은 면접을 1·2

차로 나눠 진행하며 면접 준비실과 고사장별로 8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고려대 계열적합

전형의 면접은 총 3차로 이루어져 있고, 최초의 제시문 기반 면접은 준비 시간 21분이 주어지지

만 이후 인·적성 면접은 준비 시간이 없습니다. 면접 시간은 각 7~8분입니다.

다중 미니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희망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는 제시문 기반 면접과 마찬

가지로 대학별 홈페이지,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에 공개됩니다. 또한 평소 의료 관련 신문, 

잡지, 도서를 찾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흔히 다중 미니 면접은 학교에서 

대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만,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면접 대비 

프로그램도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의 영향력이 큰 편인가요?

다중 미니 면접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점수 체계를 공개하지 않으며, 

정해진 답이 없는 만큼 점수를 촘촘히 나누는 것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격 사유가 확실

한 답은 존재하므로 의료인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판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